
보 도 설 명 자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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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등유는 이미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한도만큼 인하·적용중

이며,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

가격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 중
(11.29일자 조선일보「등유는 쏙 뺀 유류세 인하, 서민들 ‘난방 대란’」

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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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등유 가격 상승으로 농어촌 등 서민

연료 부담 증가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지난해 코로나-19로 인한 에너지 가격 하락의 기저효과에 더하여,

최근 국제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 및 불확실성

확대로 인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

ㅇ 이에 정부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, 에너지 바우처 지원, 전략

비축유 국제 공동 방출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과

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 중임

□ 정부는 휘발유·경유·LPG(부탄)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

(‘21.11.12~’22.4.30)를 실시 중이며, 등유는 이미 개별소비세 기본세율

에서 탄력세율 한도인 30%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어 금번 유류세

인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

    * 한시적 유류세 인하액(원/ℓ, 부가가치세 포함): (휘) 164 (경) 116 (LPG) 40

   ** 등유 개별소비세(원/ℓ): 기본세율 90 → 탄력세율 63

□ 저소득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‘15년부터 전기‧도시

가스‧연탄‧등유‧지역난방‧LPG 등 6개 연료비를 구입할 수 있는

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음

    * (지원대상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‧의료급여 수급가구 중, 노인, 영유아, 

장애인, 임산부, 중증‧희귀‧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, 소년소녀가정세대

ㅇ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금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

지급단가를 8.2% 인상(가구당 평균 10.9 → 11.8만원)하여 저소득

취약계층 87.8만 가구의 난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

□ 마지막으로, 최근 정부는 미국 등 동맹국들과 국제 전략비축유

방출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이를 통해 국내 유가가

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

ㅇ 전략비축유 공동 방출의 구체적 규모 및 시기는 미국 등과 협의를

거쳐 발표할 예정임

※ 문의 : 최형기 자원안보정책과장(044-203-5240) / 이도영 사무관(5252)

박덕열 석유산업과장(044-203-5220) / 임미정 사무관(5222)


